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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0.7℃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약 1.5℃가 상승하였다.

최근 45년간(1971〜2015년) 우리나라의 월별 기온변이를 보면 한겨울인 12〜1월과 한여름인 7〜8월에는 기온상승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이른 봄철인 2~3월은 10년간 0.4℃이상씩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가을철인 9〜11월은 약 0.3℃씩 상승하였다. 이렇듯 봄과

가을의 기온이 과거 또는 평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비가 잦은 날씨가 이어질 경우 벼는 수확을 앞두고 이삭 발아가 발생하여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졌다.

황숙기 이삭 발아 쓰러진 벼의 이삭 발아 이삭 발아가 발생한 현미(왼쪽)와 백미

벼 수확 직전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이삭 발아 발생

2011년에 발생된 벼 보급종의 발아 불량 사태는 2010년에 생산된 보급종 일부에서 발생된 이삭 발아 볍씨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난 2016년에는 우리나라 벼농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만생종 벼의 수확을 앞둔 시기에 남부지역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매우 높은 상태에서 9〜10일간 지속된 강우로 이삭 발아가 크게 발생하였다.

특히 전라남도 고흥지역의 간척지는 강우 외에도 잦은 해무의 영향까지 받아 많은 면적에서 이삭 발아가 발생하였다.

조생종 벼에서 이삭 발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품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벼는 이삭이 팬 후 30〜35일 정도가 지나면 이삭 발아가 발생할 수 있다.

익음의 정도가 진전될수록, 기온이 높을수록 발생 비율은 크게 증가한다.

품종생태형으로 비교할 경우 조생종이 비교적 이삭 발아에 강하고, 그다음이 중만생종이며 중생종이 이삭 발아에 가장

약하다.

일반적으로 조생종에서 이삭 발아의 발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조생종은 이삭이 일찍 패기 때문에 기온이 높으며 비

오는 날이 많아 이삭 발아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인 8월 하순〜9월 중순쯤에 벼가 여물기 때문이다.

중만생종은 조생종에 비해 이삭 발아에는 약하지만 기온도 낮고 비가 오는 날도 잦지 않은 9월 하순〜10월 상순쯤에

여물기 때문에 이삭 발아의 발생이 드물다.



벼의 이삭 발아 정도별 수량 및 품질 변이

구 분
이삭 발아 정도(㎜)

정상 2 4 6 8 10 12 14

현미 천립중(g) 21 21 20 19 19 18 18 17

현미와 볍씨무게 비율(%) 83 83 82 79 77 74 70 66

감수율(%) 0 5 10 13 19 26 34 40

재발아율(%) 100 81 57 52 45 32 9 6

✿이삭 발아 피해립률 8.4% → 발아율 30% 저하(2011년, 국립식량과학원)

수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이삭 발아 벼

이삭 발아가 발생한 벼는 일단 외관 품질이 저하되고 도정할 경우 이삭 발아 발생으로 손상된 전분에 의해 흰반점이 있는

쌀과 깨진 쌀이 크게 발생하여 쌀 수량이 감소한다.

또한 이삭 발아가 발생한 벼는 종자 활력이 크게 떨어지며 저장 시 부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듬해 종자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삭 발아 최소화를 위한 이삭 패는 시기 조절

이삭 발아 발생 우려가 있는 논은 벼를 약간 조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 벼는 이삭이 팬 후의 매일의 평균기온을 합친

적산온도 1,050℃ 이상이면 수확이 가능하다.

품종생태형별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는 이삭이 팬 날부터 조생종은 45일, 중생종은 50일, 중만생종은 55일경이다. 그러나

올해(2018년)에는 온도가 높고 폭염이 지속된 날이 많아 조생종은 이삭이 팬 후 4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다.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봄철에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모를 빨리 내어 이삭 패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어, 이삭

발아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농촌진흥기관 등에서는 이삭 발아 발생을 피하면서 지역의 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영농교육과 적기에 모를

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벼는 익음 후기의 하루 평균기온이 19℃ 이하면서 강수량이 적으면 이삭 발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추어

벼를 재배할 경우 중부와 영남평야지는 8월 15일이 지나서 이삭이 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남평야지는 8월 19일이

지나서 이삭이 팰 수 있도록 하면 이삭 발아 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중만생종을 재배할 경우 중부와 영남평야지에서는 5월 25일〜6월 5일쯤에, 호남평야지에서는 6월 1일〜6월 10일 사이에

모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